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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소   OO시 OO구 OO동  ( 우편번호 OOO-OOO )

        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이 병 화 ( 李 炳 和 ) ( 전화 OOO-OOOO-OOOO )

         위 법정대리인  친권자  부  이 O O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  O O O 

신  청  취  지
 OO시 OO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OO동 O-O 호주 이OO의 호적중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 “병화( 炳和 )”를 “태윤( 兌潤 )”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
1. 청구인 겸 사건본인은 부 이OO와 모 OOO와의 사이에서OOOO. O. O. 출생한 O남인 바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“태윤( 兌潤 )”으로 작명하여 가족들과 친족간에는 물론 이웃주민들과 사건본인이 다니고 있는 국술원에서도 “태윤( 兌潤 )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

2. 그런데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큰아버지 이OO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름을 “병화( 炳和 )”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를 함으로서 현재 통명칭인 “태윤( 兌潤 )”과 호적상 이름인 “병화( 炳和 )”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20OO학년도 취학아동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호적상 이름인 “병화( 炳和 )”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장차 사회진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.

3. 또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개명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호적상 이름인 “병화( 炳和 )”로 놔둘까 하였으나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출생 후 병약하여 청구인의 모 OOO는 저명한 작명가에 문의하였는 바,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병약한 것은 “병화( 炳和 )”라는 이름 때문이며 “병화( 炳和 )”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화사( 火死 )또는 사고사( 事故死 )할 것이고, 그렇지 않으면 불구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액이 없는 현재 부르고 있는 “태윤( 兌潤 )”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4. 청구인 겸 사건본인은 이름에 의한 액운 운운은 미신인줄 알면서도 청구인 겸 사건본인에 대한 입에 담기조차 소름끼치는 불행한 운명을 듣고서는 어딘지 모르게 기분이 개운치 않고,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영생을 바라는 것이지 불행한 운명에 처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법률상 이유는 없으나 사실상 부르고 있는 “태윤( 兌潤 )”으로 개명하고자 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1. 호적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통
1. 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1통
1. 재원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1통
1. 인우보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 1통
1. 인우주민등록등본                    1통
1. 인우인감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1통
1. 납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통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OO .  O.  O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친권자   부   이 O O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   O O O 

OO지방법원      OO지원     귀중
